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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사업 난립 “우려”
증권업계, 주가조작․횡령혐의 수사 잦아 … 구체적 사업계획 없어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 테마가 주가조작 대상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증시에서 주가조작 대상은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로 주목받던 2005년에는 바이오주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이후 원자재가 급등으로 자원개발주가 부각되더니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떠오르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국제유가를 비롯해 원자재가 급등하는 가운데 자원개발 테마주로 분류되며 

급등했던 유아이에너지, 케이씨오에너지, 에이치앤티 등이 최근 주가조작, 대표이사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며 폭락했다.

모두 주가는 고점 대비 10분 1에서 많게는 37분 1로 떨어져있다.

유아이에너지는 중동계 사모펀드 아라비안 브리지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원유 및 가스 등 에너지자원에 

대한 공동개발키로 하는 등 자원개발로 주목을 받았으나 최규선 대표가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러시아 서캄차카 유전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케이씨오에너지는 <러시아 오일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전대월 대표도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상은 러시아 유전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고의로 사업성을 부

풀려 자금을 끌어 모았는지, 이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는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근 케이씨오에너지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에이치앤티는 전 대표인 정국교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007년 4월 에이치앤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

전지 원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한 뒤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매각해 400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치앤티는 위모씨 외 358명이 회사와 정국교 전 대표를 상대로 16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이다.

2005년에는 코스닥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가운데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가 주목을 받으며 바이

오 관련주들이 줄기세포 관련 재료를 이용해 시세를 조정한 혐의로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시장에서 각광받았던 바이주들은 상당수가 줄기세포 관련 실적을 내지 못하고 업종을 전환했거나 우회상장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고점 대비 10분1 수준으로 급락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원유의 수입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풍력, 2차전지, 태양광 등의 비중을 늘리는 저탄소 녹

색성장을 선언하면서 사업목적에 신․재생 에너지를 추가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자칫 투자자들이 과거의 전철

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태원엔터테인과 디지털월드, 제이엠아이, 에스앤이코프, 희훈디앤지, 디브이에스, 케이에스피, 삼환까뮤, 남광

토건, C&우방랜드, CMS, 엑사이엔씨, 성원건설, 이녹스, 이엠코리아, 에이에스이 등이 2008년 들어 신․재생 

에너지를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묻지마 투자>가 기승

을 부리며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심한 변동성을 보여 투자자들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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